
초등고학년(4~6학년)

 우체부 아저씨

땀이 줄줄 등 뒤로 흐르는 여름

편지를 기다릴 사람 위해 발을 구른다

언덕길 숨참으며 오른 곳

알전구 늘어져 깜박거리는 빠알간 주택 집 

서울에 둥지를 튼 아들 소식

오매불망 기다리는 어머니 

쥐구멍 사이에도 마음이 드나드네 

밭고랑처럼 주름진 그 입가엔 

안부인사가 피운 미소 머금고 있다

사람들의 행복 품에 안고

저 멀리 네모난 트럭 타고 오시는 고마운 아저씨


